
추수감사주일 

 

비바람과 눈이 섞여 내리던 금요일, 고 안종곡 집사님의 하관예배를 드렸습니다. 전목사

님의 복음 메시지가 우렁차게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생전의 안집사님을 떠올리게 하는 생

생한 나눔이 함께 있었습니다. 2018년 2월 마지막날에 대심방을 통해 처음 뵈었습니다. 

그러고 보니 그 날도 궂은날이었네요. 심방을 마치고 뜨끈한 만두국을 대접해 주시며 언

제든지 또 오라고 하시더군요. 끝까지 유머를 잃지 않고 하나님 사랑의 품에서 천국을 소

망하던 집사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. 이번에는 뜨끈한 갈비탕을 대접받았습

니다. 다만 또 오라는 말씀은 못들었지요.  

 

홍옥지 권사님께서 오는 수요일 한국으로 영구귀국하십니다.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오랜 

세월을 지내셨는데 아들이 있는 한국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. 아흔넷, 고령의 나이도 문

제지만 투석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 한국 가시는 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. 전화를 드렸더

니 교회를 나가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시더군요. 2000년에 등록, 꼬박 21

년을 헤브론에서 신앙생활하셨으니 아쉬움이 남는 것은 당연합니다. 기도를 해드리고 전

화를 끊었는데 권사님 좋아하시는‘주 안에 있는 나에게’를 불러드렸으면 더 좋았겠다는 

아쉬움이 남습니다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 

 

버지니아에서 알게 된 한 청년의 인생목표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눈에 크게 들어왔습

니다.“이 세상에서 역사상 하나님께 감사를 제일로 많이 한 사람으로 기억남기를, 꼭 그

렇게 되자!!”그녀를 만나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동기와 감사내용을 묻고 싶더군요. 추수

감사주일 헌금 많이 하시라고 광고하는 것 아닙니다. 감사는 우리 주 예수님께 뿌리를 박

은 견고한 삶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. 잊고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, 돌보심, 신실하심, 셀

수 없는 약속들을 찾아내셔서 마음깊은 감사의 열매들을 넘치도록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

다. 감사하는 성도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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